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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 E&S-가스설비 중소기업, 해외진출 협력 체결

- 가스 밸브, 측정기 생산 등 가스설비 중소기업 6개사와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
- 9월 중국 도시가스사 관계자 초청 중소기업 공장방문, 상담 기회 제공

SK E&S(대표이사 유정준)는 지난 3일 서린동 SK빌딩에서 가스설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SK E&S는 지난해 광신기계, KMC와 협약 체결 이후 이번에 추가로 ㈜메츠, 세민전자, 선두전자, 도담에너시스 4개사와 협약을 체결해 가스밸브, 가스배관 융착기, 가스측정기, 검사장비 등 가스설비 중소기업 총 6개사와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맺었다.

SK E&S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 동안 해외사업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.

앞서 SK E&S는 지난달 중국 베이징과 선전에서 KOTRA와 함께 차이나 로드쇼를 개최해 국내 가스분야 중소기업이 중국 주요 도시가스사에게 기술과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바 있다.

또 올 9월에는 중국 주요 도시가스사 관계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공장방문, 생산시설 참관, 상담 기회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.

SK E&S 조성대 도시가스사업부문장은 “작년부터 추진한 가스설비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. 중소기업들이 중국시장을 발판삼아 해외로 진출하는 데 적극 협력해 국내 도시가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. “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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